
• 2026 년 10 월 속회 

 

1. 환영과 인사: 속장 

2. 찬송: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있고 (새 559/통 305) 

3. 시작하는 기도: 속원 중 

4. 감사의 고백과 나눔:  

1) 속원들이 돌아가면서, 지난 한달 동안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나눕니다. 

2) 속회에서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지와 선교사님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해주세요.  

  

5. 성경읽기: 마가복음 10:1 – 12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셨다가, 요단 강 건너편으로 가셨다. 무리가 다시 

예수께로 모여드니, 그는 늘 하시는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였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이혼증서를 써 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이 계명을 써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을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는, 아내에게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6. 본문의 내용 

본문은 예수님이 유대 지경을 떠나 요단 강 건너편 베뢰아 지역으로 가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이혼 

문제를 가지고 와서 시험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혼 법정의 정당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침밥을 태우는 것과 같은 사소한 이유로도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오직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만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이러한 논쟁을 핑계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율법주의적 질문에 맞서 모세의 이혼 허락 조항(신명기 24 장)의 본질을 짚어 

내십니다. 그 조항은 이혼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버림받은 

아내들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창세기 1 장과 

2 장의 창조 당시로 돌리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가정을 이루게 하셨으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법적인 이혼 허용 여부를 따지는 차원을 넘어, 하나님의 태초 창조 질서와 

가정의 신성함을 회복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어지는 제자들과의 사적 대화에서 예수님은 

아내가 남편을 버리거나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행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간음하는 죄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남녀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며, 일회성 계약으로 전락한 당시의 결혼관을 

뒤엎고 서로 헌신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언약인 결혼과 가정을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7. 나눔 

내 삶에서 나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소중한 관계(부부, 

형제자매, 친구, 속원, 성도, 동역자 등)를 소홀히 여겨 멀어진 경험은 없습니까?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8. 합심기도 

1)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는 내용을 위해 

2) 속원들을 위해, 특히 속회에 나오지 못하거나 아픈 속원을 위해  

3) 아콜라 교회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  

4) 우리 속회가 기도와 선교비로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해  

 

9. 주기도문 

다같이 주기도문으로 속회 모임을 마무리합니다.  

 

 

 

 



 


